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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계종단 '종로서 강제집행 반대' 밝혀
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7.17 19:51

17일 국민주권 실현의 날 촛불행진 현장 속보

<B>[10신/16:30] 조계종, 18일 오후3시 종로서장과 2차 면담

"강제집행 반대 vs 자진출두 협조해달라"</B>

종로경찰서의 대조계종 압박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문수 종로서장이 18일 오후3시 다시 조계종을 찾아 총무부장 원학스님과 2차 면담을 가졌다.

이날 종로서장은 조계종에게 수배 농성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자수, 종교계 설득, 자진출두' 방안을 제시했고, 원학 부장스님은 "(제시

한)3가지 방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배자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조계종 박정구 홍보팀장이 전했다. 이는 강제

집행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말한다.

[사진6]

원학스님은 또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선처방안을 내놔야 하고 그 후에 자진출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우선 불구속수사와 신변보장을 약속해야 한

다"고 말했다. 우 서장은 이에 대해 "스님 뜻을 잘 알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집행 실시 가능성'에 대해 종로서 측이 확고하게 그 여부를 밝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으로 남겨졌다. 이는 언제든 이명박정권이 태도를 돌변힐 수

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b>[9신/14:15] 종로경찰서, 조계사에 계속 강제집행 압박</b>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조계사내 광우병대책회의 수배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은 일단 보류됐다. 이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른 시간부

터 기자들이 대거 진을 쳤고, 영장집행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집행은 보류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조계사 총무원 쪽에 계속 집행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 와전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명박정권이 사찰 안에서 농성중인 광우병 대책회의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가 팽배하다. 한편, 이날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종로서 측이 오후 조계사를 방문해 '영장집행 협조 협의'라는 명분으로 계속 압박공세를 펼치지 않겠느냐는 관

측이다.

영장집행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해 조계사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권에 대해 불자들은 '반불공화국, 기독교공화국'이라고 혹평하

며 "정권이 들어서더니 편향된 종교적 이념으로 기독교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격노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 때문에 이명박정권이 과연 '조계사 경내

침탈, 수배자 강제검거'라는 무리수를 둘 것이냐에 대해 눈길이 쏠려 있다. 법란 수준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b>[8신/09:00 서울 조계사, 경찰병력 투입 통고된 가운데 긴장 고조</b>

격전의 밤이었다. 전날 밤 시위대는 안국동, 동대, 효자동, 보신각 등지에서 경찰차벽을 넘으려는 가열한 투쟁을 벌였다. 크고작은 부상과 연행이 잇따랐다. 안

국동 한국일보 앞에서는 시민 8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와 너트 등에 맞아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고, 종로통에서는 10명이 연행됐다. 검거사유는 석연치 않다.

전날 새벽, 시민들은 연행된 시민을 태운 경찰 호송버스 앞에 몸을 맞대며 연행자 구출투쟁에 나섰다. 경찰병력과 시민은 호송버스를 놓고 한바탕 격전을 치

렀다.

호송버스를 저지하기엔 숫적으로 열세였던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아랑곳없이 경찰병력은 호송버스를 빼낸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각축은 이날 새벽 4

시30분을 넘어서서야 정리됐다.

[사진4]

서울 조계사 수배자농성천막에도 긴장감이 넘친다. 종로서장이 전날 조계사를 방문해 수배자 검거 협조를 요구하면서 18일 오전 11시 강제집행하겠다는 소

식이 흘러나왔다.

조계사 정문 맞은 편에 주차한 경찰차량과 병력이 재배치됐다. 아침 8시, 경찰간부로 보이는 사복경찰이 무장한 전의경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하고, 그

에 따라 경찰차량과 병력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수배자 농성천막을 사수하려는 시민과 교인들이 조계사 정문과 각 입구 쪽으로 달려간다.

오전 9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계사 수배자 농성천막을 중심으로 현장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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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을 비롯한 수배자들은 “경찰병력이 투입될 경우 순순히 끌려 나가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사진5]

<b>[7신/7월18일/00:47] 경찰 야간진압, 안국네거리쪽으로 밀려난 시민들 연좌농성, 시민 부상자 10여명</b>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안국동네거리를 중심으로 종로방향에서 병력이 진입했다. 경찰투입 소식을 들은 시민대오는 일본대사관 주변 경복궁방향을 차단한 경

찰차벽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안국네거리 쪽으로 내려왔다. 경찰병력은 시민대오를 인도변으로 밀어 올렸다.

한 여성이 경찰병력을 향해 "국민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며 항의한다. 종로방향에서 인사동쪽으로 우회전하는 네거리 길목이 트이자 차량 통행이

일부 재개됐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 운전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차로를 막은 경찰병력에게 항의하는 순간 중무장한 전경이 차량 근처로 달려들어 위협한다. 여성 운전자는

"왜 차량통행을 막느냐"며 계속 경적을 울리며 거세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차로를 열었다.

시민들 일부가 안국동네거리 차로 한켠에 연좌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도변으로 밀려난 시민들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경찰과 대치 중이다.

<b>[6신대체/23:45] 안국동 격렬공방, 시민대오 물러나지 않고 진격투쟁, 여성시민=경찰이 던지 너트에 맞아 눈주위 크게 다쳐, 남성시민들=물대포 맞고 쓰

러지면서 머리 부상도</b>

1시간 이상 격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대오는 계속 경찰차벽으로 몰려가 차량을 해체 중이고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에 나섰다. 이 시각 현재

병력은 출동하지 않았지만 강한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3]

시민 의료지원단이 분주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부상자를 끄집어내 치료중이다. 부상자 촬영을 제어하고 있으며 부상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다. 이 시각

안국동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여성시민은 경찰이 던진 너트에 얼굴을 맞아 눈주위가 찢어져 백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남성 시민 2

명은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당했다.

안국동 현장은 매케한 소화기분말 냄세와 경찰이 살수한 물이 뒤섞여 마치 비누거품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한편 경찰이 차벽위에서 채증을 시도하자 시민들

은 레이저등을 이용해 경찰 채증작업에 항의한다. 경찰은 4대의 물대포를 동시에 살수하고 시민대오는 물러나지 않고 "이명박 물러나라" 구호를 외치며 공방

을 벌이고 있다.

<b>[5신/22:30] 안국동 대치, 경찰=소화기 살포, 물대포 살수</b>

안국동에 집결한 대오는 일본대사관쪽과 경복궁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진격투쟁을 벌인다. 대오는 "이명박 물러나라"를 외치며 분노를 표시하고 일부 대오

가 안국동에서 경복궁쪽 방향 진입을 차단한 경찰차벽 해체투쟁에 나섰다. 저녁 10시30분 현재 경찰이 대오를 향해 물대포를 살수하고 분말 소화기를 살포

했다. 일본대사관쪽에서 일본 교과서내 독도명기 문제를 규탄하던 대오가 집회를 정리하고 종로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할 무렵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대오

는 행진을 멈추고 안국동 차벽을 중심으로 모여 "폭력경찰 물러가라, 어청수 파면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전 중이다. 경찰은 차벽뒷쪽

에 위치한 상태다.

<b>[4신/21:50] 행진대오 두방향으로 나눠져 투쟁 이어가

안국동방향, 동대문방향, 보신각 일대에서 이명박퇴진 외치며 행진</b>

종로통을 점거한 가운데 행진방향을 놓고 현장에서 논쟁을 벌이던 대오들이 일단 보신각 앞에서 두 방향으로 나눠진 상태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대오는 동

대문 방향으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오는 조계사 쪽으로 행진투쟁 중이다. 이도저도 아닌 대오는 보신각 앞 종로통에 집결해 차도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쥔 채 '이명박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들이 어느 곳으로 가건 이명박정권에 실망하고 신뢰를 끊은 시민들 외침은 '퇴진'으로 압축되

는 분위기다. 21시55분 현재 안국동, 동대문, 보신각, 이렇게 3개 거점에 모여 '독재타도, 이명박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 시각까지 경찰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b>[3신/21:25] 시민대오, 종로통 일대 차도 점거 '이명박퇴진' 외쳐

경찰, 18일 조계사내 수배 대책회의 관계자들 영장집행 통고, 불교계 격앙</b>

촛불문화제도중 대오를 이탈해 종로통을 집결한 시민들이 차로를 점거한 채 50여분이상 '이명박퇴진'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주변 지역

으로 이동해 마찬가지로 차로점거 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늘 낮 종로경찰서장이 서울 안국동 조계사를 직접 방문해 18일 낮 11시 경내에서 농성 중인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을 하겠다고 통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사 안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사 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시30분 현재, 종로통 요지에 집결한 중무장 경찰병력은 일단 자치를 감추고, 광화문우체국을 중심으로 차벽과 병력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

시각 현재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수만 대오가 일시에 종로통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b>[2신/20:40] 청계광장 수만인파 집결

일부 시민대오 종각쪽으로 대거 이동</b>



시청광장 봉쇄로 시민 수만여 명이 청계광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짤막한 자유발언과 율동공연 등이 벌어졌다. 청계광장도 차벽으로 완전히 에워싸인 상태에

서 일단 집결한 수만여 명의 시민들 일부가 행진투쟁을 외치고 있다. 현장은 어수선하다. 분에 넘쳐 청와대로 항하려는 일부 시민대오가 있고, 아직까지 조용

히 문화제를 관망하는 대오가 뒤섞인 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20시40분 현재 '행진'을 외치는 대오가 종각 쪽으로 대거 이동을 시작했다. 앞쪽 무대에서

는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b>[1신/7월17일/19:50] 국민주권실현 촛불집회 긴장 고조

경찰 차벽과 병력으로 서울시청광장 진입로 완전 봉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후보 국가인권위 앞 선거유세 실시

시민 수만여 명 국가인권위→청계광장 대거 이동</b>

서울시청광장은 경찰차벽과 병력이 완전히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청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진입로에도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출입을 막거나 통제하

고 있다.

[사진1]

주경복 서울시교육감후보(기호 6번) 차량이 선거유세를 위해 서울광장 맞은 편,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 위치했다. 을지로1가에서 서울광장으로,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경찰 차벽이 막았다. 봉쇄된 서울광장과 이곳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막힌 가운데 주경복 후보 선거유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국

가인권위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이같은 경찰 처사에 대해 “아니 선거도 방해하냐”며 못마땅해 한다. 시민들 일부가 청계광장을 비롯해 종로 일대에 흩어진 채 모여있다. 시민보다는

경찰병력이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서울광장 일대에는 경찰이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주경복 후보 선거유세에서 주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내 심판하고, 오는 7월30일 서울시 교육 희망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큰 박수로 환영했다.

저녁 7시20분경 주경복 후보 유세가 끝났다. 시민들은 일제히 청계광장으로 대거 이동했고 향린교회 성원들은 '이명박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7시50분 현재 청계 소라광장 쪽에 임시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일단 이곳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민,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집결했다.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운송 저지투쟁에 나섰던 운수노조 노동자들이 “국민주권 사수하자,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투쟁 구호를 외치며 청계광장에 진입하

자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마중한다. 청계광장은 국민주권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들로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임시 무대에서는 노래 ‘처음처럼’을 보내며 투쟁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조끼를, 퇴근길 시민들은 양복을 입은 채 청계광장에 모여들고 있다.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가 아스팔트에 스며있는 청계광장은 저녁 7시55분 현재 그보다 더한 열기를 내뿜는 시민들이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팔뚝질을 벌이고

있다.

<font color=darkblue><b>■주경복 후보 현장유세 발언전문</b>

[사진2] 서울시 교육감선거 기호6번 주경복이다. 저는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서울시 교육 희망을, 새로운

길을 열어보고자 이번 7월30일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저를 지지해주시겠는가.(일동=박수)

저는 오늘(17일) 아침에도 1천2백명이 넘는, 그동안 존경해왔던 서울시민 인사들께서, 단체 대표자들께서 저를 지지해주셨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서울시 교육을 바로잡고자 우리 교육 희망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투사가 됐다.(일동=환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교육

반으로 줄이고 학교만족 두 배로 늘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가? 반년도 안 된 지금 사교육비가 16%나 올랐다. 그 공약은 거짓말 아닌가. 심판해야 하지 않

는가.

7월30일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 검증도 안 된 설익은 공약을 마구 내놓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아내

는 민주교육감이 되겠다. 7월30일 저와 함께 서대문 언덕 위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 입주하자. 우리 모두 주인이 돼 서울시 교육청에 입주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가난한 사람도, 잘사는 사람도, 강북, 강남에 사는 사람들 모두 똑같이 교육 하나는 제대로 받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저는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앞으로 알찬 내용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 나가겠다. 보수언론

들은 저를 보고 이념적으로 진보라서,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희망 찬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자 정책을 갖고 나왔다.

이 광장에서 자주만나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바로 잡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자. 경찰이 가로막은 광장에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밝힌 것처

럼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해 희망에 찬 새 세상을 만들 때까지 더 열심히 뛰겠다.</font>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0,0' id='NFPlayer65733' width='500'

height='408'><param name='movie' value='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

vid=1248BFCF732809CA0C58F6BDF6415EF4F2CB&outKey=V12109dc6a9e5d10183161a49a7fe893b41feb82bbc931e1f1caa1a49a7fe893b41fe'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embed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

vid=1248BFCF732809CA0C58F6BDF6415EF4F2CB&outKey=V12109dc6a9e5d10183161a49a7fe893b41feb82bbc931e1f1caa1a49a7fe893b41fe'

wmode='transparent' width='500' height='408' allowScriptAccess='always' name='NFPlayer65733' id='NFPlayer65733' allowFullScreen='tru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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